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1. 주 문
별첨 “결의안”과 같음(결의안 첨부)

2. 제안이유
가. 미얀마 군부는 작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1년간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함.

나.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함.

다.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군사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유사 경험이 있어 강한 연대의식을 느

끼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정부 또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라.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

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 구금된 정치인

석방,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함.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회와 함께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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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으

로 모자라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

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

하였다.

군부 쿠데타 이후 더욱 거세지는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 소식을 접하며, 강한

연대의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은 1960년 「2.28 민주운

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군사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유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

명과 국가안보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촉구

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여전히 미얀마의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얀마 군부

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도외

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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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

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하고,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

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

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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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